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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사람들의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은 유

전적인 요소나 생활습관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도 밀접한 연

관성이 있다(이진희 2016). 이에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는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건강도시 개념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Leporelli and Santi 2019). 건강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 중 보행친화적 환경은 

사람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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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2)3)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neighborhood built environment and leisure walking time by 
age group in the Ayanggyo neighborhood in Daegu. The dependent variables is the total weekly minute of walking,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s of neighborhood built environment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Neighborhood built environmental factors includes nine variables from green space, land use, and transportation 
network. Neighborhood built environmental variables were collected by GIS analysi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leisure walking time were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As a result, total weekly minutes of walking tim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istance to waterfront park(−), distance to neighborhood park(−), crosswalk 
density(+), road density(−), and residence period(+) in the 30-40 age group, and distance to waterfront park(−), 
living in an apartment(+), and residence period(+) in the 50+ age group.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neighborhood built environment and total weekly minute of leisure walking by 
age group, which has not explored much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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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이종선, 최혜민 

2018; Cerin, Sallis, Salvo and Hinckson et al. 2022). 보

행은 특별한 기술이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모든 연

령층을 통틀어서 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다(성현곤 2009; Wang, Ettema and 

Helbich 2023). 또한, 활발한 보행은 이웃 간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력 있는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 주민 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에도 이바지한다(이경환, 

안건혁 2008). 이처럼 보행의 이점과 보행친화적인 환

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최근 각 중앙부처

와 지자체에서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오성훈, 남궁지

희, 김영지, 변혜영 2023).

그간 많은 국내외 연구들에서 보행친화적 도시 조

성을 목적으로 실제 보행 증진과 관련되는 물리적 환경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조혜민, 이수기 2016b). 

일반적으로 다양한 용도의 건물과 토지이용이 혼합된 

지역은 사람들의 이동을 유도하여 보행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간주된다(이종선, 최혜민 2018). 또한, 공원을 

포함한 녹지공간은 주민들에게 여가와 운동을 위한 공

간을 제공하여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근린환경 요소이

며, 많은 연구들에서 보행 증진을 위해서 녹지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Gaikwad and Shinde 2019). 도

로의 연결성이 좋은 환경 역시 보행친화적인 요소로서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경로를 제공

하여 사람들의 보행을 촉진할 수 있다(Molaei, Tang 

and Hardie 2021). 반면,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는 보

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보행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

다(Anciaes, Stockton, Ortegon and Scholes 2019).

한편, 보행 능력은 개인의 연령과 신체적 상태에 따

라 차이가 있으며, 이는 보행속도나 보행으로 이동 가

능한 범위 등 보행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년

층으로 갈수록 젊은 사람에 비해 비교적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격렬한 신체활동보다는 여가 목적의 저강도 

신체활동인 보행을 더 선호하게 된다. 이에 연령이 높

아질수록 여가 목적의 보행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Wang, Ettema and Helbich 2023). 반면 젊은 사람

들은 보다 격렬한 신체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여가 목적보다는 이동수단의 목적으로 더 많이 걷는 

경향이 있다(Hallal, Andersen, Bull and Guthold et al. 

2012). 이처럼 연령층에 따라 보행특성이 다를 수 있으

므로 보행활동과 근린의 물리적 환경 간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에는 연령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 연구에서는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개인의 보행활동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Shigematsu, Sallis, Conway 

and Saelens et al. 2009; Wang, Ettema and Helbich 

2023),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

다. 최근 국내에서 보행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보행활동의 목적을 구분하여 근린환경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조혜민, 이수기 2016b; 

이종선, 최혜민 2018; 최다은, 박주영, 구자훈 2022),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보행활동의 연관성을 연령대별 

차이에 집중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개

인의 여가 보행시간 간의 연관성을 연령대별로 구분

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가보행을 증진하

기 위한 근린환경 조성에 있어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

여 모든 연령대를 포용하는 적합한 정책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보행활동

근린(neighborhood)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요 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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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보행을 비롯한 다양한 일상적 활동이 이루어지

는 중심지이다. 따라서 근린의 물리적 환경은 보행활

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운동이나 산책 등 

여가 목적의 보행은 출퇴근, 장소 이동을 위한 일상보

행과 달리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Siriaraya, Wang, Zhang 

and Wakamiya et al. 2020).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여가

보행과 관련되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관련 연구로 우선, 이경환, 안건혁(2008)

의 연구는 목적에 따른 보행시간과 근린환경 간의 연

관성을 살펴보았는데, 일주일간 운동 및 산책 목적의 

보행시간은 토지이용 혼합도가 높을수록, 교차로 밀도

가 높을수록, 근린공원까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경은, 이수기(2018) 연구에서도 

보행활동을 일상과 운동 목적으로 구분하였으며, 목적

별 보행빈도 및 시간과 근린환경 특성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근린의 토지이용 혼합도가 높을수록 

일주일간 운동 목적으로 걸은 평균 보행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 목적의 보행에 

있어서는 혼합된 토지이용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을 보여준다. 조혜민, 이수기(2016b)의 연구에서는 일

상보행과 여가보행을 구분하여 보행시간에 영향을 미

치는 주관적･객관적 근린환경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지된 토지이용 혼합도가 높을수록, 공원까지의 접근

성이 좋을수록, 그리고 거주지로부터 250m 반경 내 

교차로 수가 많을수록 일주일 평균 여가 보행시간이 

증가하였다. 비슷하게 이종선, 최혜민(2018)의 연구에

서도 일상보행과 여가보행을 구분하였으며, 서울시 

423개 행정동 대상으로 근린환경 특성이 보행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지이용 복합도

가 높을수록, 도로 연결성이 좋을수록, 공원면적이 넓

을수록 그리고 도로 밀도는 낮을수록 여가 목적의 보

행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령층의 보행활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다수 진행되어 왔는데, 이형숙, 안준석, 전승훈(2011)

의 연구는 60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

에 대한 만족도가 보행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공원까지의 접근성과 교통안전에 대한 높은 만

족도는 일주일간 산책 및 운동 목적의 보행횟수 증가

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다. 비슷하게 최다은, 박주

영, 구자훈(2022) 연구에서도 근린환경 특성이 노인의 

보행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주

관적으로 인식한 근린의 보행환경 질이 높을수록 산

책 및 운동 목적의 보행시간이 증가하였다. 또한, 주

거지 반경 250m 이내 아파트 비율이 적을수록 친목 

및 사회활동 목적의 보행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해외에서도 노령층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중국 우한의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He, Li, Yu and Lin(2020)의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과 

보행시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거리 연결

성(800m 버퍼 내 교차로 수 밀도)만 여가 보행시간과 

정(+)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광저

우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Zang, Qiu, Xian 

and Zhou et al.(2021)의 연구는 도시  내 인구밀도에 

따라 세 구역으로 구분한 후, 물리적 환경과 보행활동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간 밀도 지역

에서 토지이용 혼합도가 높고, 도로 연결성이 좋고,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가 높을수록 여가 보행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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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대에 따른 보행활동 특성 차이

보행활동과 근린의 물리적 환경 간의 관계를 연령대

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해외를 중

심으로 일부 수행되었다. 먼저 워싱턴주 킹 카운티의 

시애틀 지역을 대상으로 한 Shigematsu, Sallis, Conway 

and Saelens et al.(2009)의 연구는 5개 그룹(20~39세, 

40~49세, 50~65세, 66~75세, 76세 이상)으로 연령

대를 구분하여 근린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주

당 평균 보행시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에 따르면, 20~39세 연령대에서는 주거밀도와 토지

이용 혼합도가 높고, 거리 연결성이 우수하며, 레크리

에이션 시설 및 공원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다고 인

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걷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66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토지이용 혼합도가 높고,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공원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더 많이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Ghani, Rachele, Loh and Washington et al.(2018)의 

연구는 호주 브리즈번 지역에서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

별(40~48세, 49~57세, 58~65세) 차이에 집중하여 살

펴보았다. 결과는 노년층(58~65세)은 다른 연령대보

다 일상보행을 목적으로 걸을 가능성이 더 적었으나, 

거리 연결성과 토지이용 혼합 등 물리적 환경이 보행활

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인 Cole, Koohsari, Carver and 

Owen et al.(2019) 연구에서는 퀸즐랜드주에서 보행 가

능성 지수인 Walk Score와 객관적으로 측정한 거리 

연결성이 보행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령

은 청장년층(25~44세), 중년층(45~64세), 노년층

(65~84세)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 결과 모든 연령대

에서 Walk Score가 높고 거리 연결성이 좋은 곳에 거주

할수록 하루에 30분 이상 걸을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은 청장년층과 중년층에 비해 

확률이 크게 나타났는데, 근린환경이 노년층의 보행활

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연구인 Wang, Ettema and Helbich(2023)은 네

덜란드를 대상으로 NDVI, 수변공간 면적 비중, 토지

이용 혼합, 거리 연결성, 주거용 건물 밀도 등 5가지 

물리적 환경 요인이 일일 여가 보행시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 3개의 연령대(18~44세, 45~64세, 65세 

이상)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령대별 여가 보행시

간의 차이를 보면 청장년층(18~44세)은 노년층(65세 

이상)보다 여가 목적의 일일 보행시간이 더 적었다. 

또한 물리적 환경 요인 변수 중 주거용 건물 밀도의 

경우 청장년층(18~44세)과 중년층(45~64세)에서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지만 노년층에서는 여가 보행

시간과 정(+)의 연관성을 보였다.

국내의 경우 이수기, 이윤성, 이창관(2014)의 연구

에서 5개 그룹의 연령대(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를 구분하여 보행만족도와 가로환경 요인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로에 연접한 공원

면적이 클수록 40대, 50대, 60대 이상 연령대의 보행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를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3.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보행활동과 연관되는 근린

의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토지이용 혼합도, 공원 및 

녹지공간, 거리 연결성, 그리고 도로 밀도 등이 공통

적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일

상 및 여가 등 목적에 따른 보행특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들은 노인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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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하였으나(이형숙, 안준석, 전승훈 2011; 최

다은, 박주영, 구자훈 2022), 이는 특정 연령층에 한해

서만 보행활동과 관련되는 물리적 환경 요인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연령대를 구분한 이수기, 이윤성, 

이창관(2014) 연구의 경우는 보행만족도에 중점을 두

어 실제 연령별 보행시간 특성을 파악하지는 못하였

다. 따라서 연령대별 보행활동과 근린환경 간의 연관

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 연구의 경우 연령대를 고려한 연구가 일부 진

행되었으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 개 이상의 도시 또

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단위의 연구이다. 이러

한 연구는 다양한 지역과 인구 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나,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아 세부적인 환경 요인을 파악하는 데에

는 어려움이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불어 Wang, Ettema 

and Helbich(2023)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종속변수로 

여가보행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령대별 여가보

행과 관련되는 물리적 환경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

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었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교 인근 지역을 대

상으로 하며, 이는 특정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비

교적 소규모 단위의 연구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

로 하여 연령대별 여가 보행활동과 관련되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및 자료 구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아양교 인근 근린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그림 

1> 참고). 이 지역은 주민들의 보행을 유도하는 근린공

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또한 금호강 및 수변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근린공원과 수변공원의 접근성이 보행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

민의 여가 보행시간과 근린의 물리적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연구주관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설문조사 항

목으로는 주소를 포함한 개인특성과 보행활동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특성에는 주소, 

연령, 성별, 차량 소유, 거주기간이 포함되며 보행활동

은 일주일 동안 여가 목적으로 10분 이상 걷는 일수와 

여가 목적으로 걸을 때 평균 보행시간(분)에 대한 항목

이 포함된다. 회수한 설문조사 표본은 236개이며, 이 

중 33개는 불완전한 응답으로 제외하였고, 19개는 모든 

항목에 응답하였으나 응답자의 거주지 위치가 정확하

지 않아 제외하였다. 따라서 52개 표본을 제외한 총 

184개의 유효한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1 _ 연구 대상지 및 응답자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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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표 1>과 같다. 종속변

수는 주당 총 여가 보행시간으로 해당 변수는 설문조

사로 수집한 보행활동 관련 항목을 통해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여가 목적으로 10분 이상 걷

는 일수’와 ‘여가 목적으로 걸을 때 평균 보행시간(분)’

에 대한 응답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주요 독립변수인 근린의 물리적 환경으로 녹지공

간, 토지이용, 교통 네트워크 등 3개의 항목과 이에 

해당하는 9개의 세부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들 변수

는 설문조사로 수집한 응답자의 거주지 주소를 지오

코딩한 후 ArcGIS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먼저 녹지공간 항목에는 수변공원까지의 거리, 근

린공원까지의 거리, NDVI를 포함하였다. 다수의 연구

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원의 유형을 분리하지 않고 모든 

공원을 포괄하여 분석하였다(조혜민, 이수기 2016b; 

이종선, 최혜민 2018).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지에는 

금호강을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이 위치하는데, 근린공

원과 수변공원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용형태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송지연, 박진아 2013).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

에 위치한 수변공간이 주민들의 보행활동 증진과 밀접

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수변공원과 근린공원

을 구별하였다. 한편, 공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거리 측정은 실제 거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며, 공

원의 면적이 넓을수록 오차 발생은 클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공원의 면적을 30m×30m 크기 격자로 나눈 

후, 각 격자의 중심점을 형성하였다. 그런 다음 응답자

의 거주지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의 격자 중심점

까지 네트워크 거리를 측정하였다. 정규식생지수인 N

DVI는 식생의 활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Copern

icus Open Access Hub(https://scihub.copernicus.eu, 2022

년 12월 21일 검색)의 Sentinel-2 위성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NDVI를 구축하였다. 거주지로부터 400m 

네트워크 버퍼 내 NDVI 값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구분 변수 정의 자료

종속변수

주당 총 여가 보행시간
일주일 동안 여가 목적으로 10분 이상 걷는 일수

× 여가 목적으로 걸을 때 평균 보행시간(분)
설문조사

독립변수

근린의 
물리적 
환경

녹지
공간

수변공원까지의 거리 수변공원까지 네트워크 거리(m)
V-WORLD

근린공원까지의 거리 근린공원까지 네트워크 거리(m)

NDVI 400m 네트워크 버퍼 내 평균 NDVI(-1~1) Copernicus Open Access Hub

토지
이용

토지이용 혼합도(LUM)
400m 네트워크 버퍼 내 주거, 상업, 공공, 기타 시설 연면적의 

엔트로피 지수(0~1)
V-WORLD

주거지역 면적 비율 400m 네트워크 버퍼 면적 대비 주거지역 면적 비율(%)
V-WORLD

상업지역 면적 비율 400m 네트워크 버퍼 면적 대비 상업지역 면적 비율(%)

교통 
네트
워크

교차로 밀도 400m 네트워크 버퍼 면적 대비 교차로 수(개수/㎢)
D-데이터허브

횡단보도 밀도 400m 네트워크 버퍼 면적 대비 횡단보도 수(개수/㎢)

도로 밀도 400m 네트워크 버퍼 면적 대비 도로 면적 비율(%) V-WORLD

개인
특성

성별 1=남, 0=여

설문조사
차량 소유 1=있음, 0=없음

주택유형 1=아파트, 0=비아파트

거주기간 1=1년 미만, 2=1~5년, 3=6~10년, 4=11~15년, 5=16년 이상

표 1 _ 변수의 정의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연령대별 여가 보행시간의 연관성: 대구광역시 아양교 근린지역을 대상으로 97

다음으로 토지이용의 경우, 토지이용 혼합도(Land 

Use Mix: LUM)와 주거지역 면적 비율, 상업지역 면적 

비율을 변수로 포함하였다. 토지이용 혼합도(LUM)는 

거주지로부터 400m 네트워크 버퍼 내 주거, 상업, 공

공, 기타 용도 시설의 연면적을 <식 1>과 같이 엔트로

피 지수(Entropy Index)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산출

된 토지이용 혼합도(LUM)의 범위는 0에서 1까지이며, 

1에 가까울수록 건물의 용도가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

음을 의미한다. 주거 및 상업지역의 면적 비율은 400m 

네트워크 버퍼의 면적 대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주거와 상업 용도지역

의 면적 비율을 산출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  ln


  



 × ln 

  용도의연면적비율
  용도개수         <식 1>

교통 네트워크 항목은 3가지 밀도 변수인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가 포함된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 밀도

는 400m 네트워크 버퍼의 면적 대비 버퍼 내 위치하

는 개수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도로 밀도는 

400m 네트워크 버퍼의 면적 대비 도로의 면적 비율을 

산출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한편, 개인특성 변수에 해당하는 성별, 차량 소유, 

주택유형, 거주기간은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성별과 차량 소유, 주택유형은 더미변수

로 구축하였고, 거주기간은 1년 미만에서 16년 이상

까지 5점 척도로 분류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 연령은 18세부터 79세까

지 범위로 구성되며, 평균 연령은 36.87세(표준편차 

14.03)이다. 연령대 그룹은 20대 이하, 30~40대, 5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연령대별

로 실제 주당 여가를 목적으로 걷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룹 간의 평균차이를 비교하

는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

였다. 이후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전체연령과 연령

대별로 여가 보행시간과 연관성을 가지는 근린의 물리

적 환경을 분석하였다.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한 모형

에서는 다중공선성 등 모형에 적합하지 않은 변수들은 

제외하되 가능한 한 모든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연령대별 모형은 샘플 수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수의 독립변수를 포함하기 어려우므로 

통계적 유의성에 따라 독립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인 

단계적 선택법(Stepwise Selection)을 활용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변수의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응답자에 대한 기초통계를 살

펴보면 종속변수인 주당 총 여가 보행시간의 평균은 

123.21분으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약 2시간 

정도를 여가 목적으로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독립변수인 근린의 물리적 환경 변

수의 경우, 거주지에서 수변공원과 근린공원까지의 

평균 거리는 각각 1,134.55m, 646.55m로 나타났다. 

400m 네트워크 버퍼 내 평균 NDVI는 0.12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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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이용 관련 변수의 경우 토지이용 혼합도

(LUM) 평균은 0.57이며, 주거와 상업지역 면적 비율

의 평균은 각각 52.19%, 14.06%로 나타났다. 교통 네

트워크 변수인 교차로 및 횡단보도 밀도는 ㎢당 각각 

65.07개와 90.37개로 나타났다. 도로 밀도는 평균 

21.13%로 산출되었다.

개인특성 변수에서 성별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약 

65%로 남성 응답자보다 구성 비율이 높았다. 차량 소

유에 대해서는 ‘있다’가 46.74%, ‘없다’가 53.26%로 

소유 유무에 대한 비율이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주택유형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39.67%,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60.33%로 비

아파트 거주자가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거주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에 거주한 사람이 약 39%로 가장 

많았으며, 16년 이상이 약 21%로 두 번째로 많았다.

2. 분산분석(ANOVA) 결과

<표 3>은 연령대 간 주당 여가 보행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분산분석의 결과이다. 먼저, 연령대별 

구분 단위
전체 연령(N=184) 20대 이하(N=72) 30~40대(N=65) 50대 이상(N=47)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종속변수

주당 총 여가 보행시간 분 123.21 105.03 0.00 455.00 101.11 88.11 0.00 385.00 128.46 110.74 0.00 455.00 149.79 115.38 0.00 455.00

독립변수

근린의 
물리적 
환경

녹지
공간

수변공원까지의 거리 m 1,134.55 997.03 2.47 5,307.81 1,186.90 1,036.35 6.68 5,038.94 1,278.64 1,098.48 2.75 5,307.81 855.06 710.39 2.47 3,336.00

근린공원까지의 거리 m 646.55 484.00 0.39 2,134.99 678.41 474.81 90.50 2,134.99 667.06 536.31 49.17 1,822.05 569.38 418.93 0.39 2,134.99

NDVI -1~1 0.12 0.05 0.02 0.28 0.12 0.03 0.05 0.22 0.13 0.06 0.03 0.28 0.11 0.04 0.02 0.22

토지
이용

토지이용 혼합도(LUM) 0~1 0.57 0.15 0.15 0.93 0.57 0.15 0.16 0.93 0.56 0.16 0.15 0.87 0.56 0.16 0.16 0.83

주거지역 면적 비율 % 52.19 18.21 0.00 80.54 51.71 18.23 0.00 75.87 51.26 19.15 4.09 80.54 54.21 17.02 6.69 74.57

상업지역 면적 비율 % 14.06 16.85 0.00 73.33 13.48 15.72 0.00 62.09 15.48 18.78 0.00 73.33 12.99 15.92 0.00 62.02

교통 
네트
워크

교차로 밀도 개수/㎢ 65.07 42.21 4.58 232.36 69.68 46.29 4.58 232.36 67.22 38.18 6.91 159.36 55.03 40.11 12.93 232.36

횡단보도 밀도 개수/㎢ 90.37 42.85 0.00 188.78 90.51 45.44 11.11 188.78 94.97 45.65 0.00 188.31 83.79 33.83 9.95 164.59

도로 밀도 % 21.13 5.18 9.99 43.54 20.97 6.07 9.99 43.54 21.37 4.44 12.18 32.45 21.06 4.76 9.99 30.48

구분 단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개인
특성

성별
남자

-
64 34.78 27 37.50 24 36.92 13 27.66

여자 120 65.22 45 62.50 41 63.08 34 72.34

차량 
소유

있음
-

86 46.74 13 18.06 41 63.08 32 68.09

없음 98 53.26 59 81.94 24 36.92 15 31.91

주택
유형

아파트
-

73 39.67 29 40.28 23 35.38 21 44.68

비아파트 111 60.33 43 59.72 42 64.62 26 55.32

거주
기간

<1

년

26 14.13 12 16.67 10 15.38 4 8.51

1-5 71 38.59 30 41.67 28 43.08 13 27.66

6-10 33 17.93 11 15.28 12 18.46 10 21.28

11-15 16 8.70 5 6.94 6 9.23 5 10.64

≥16 38 20.65 14 19.44 9 13.85 15 31.91 

표 2 _ 변수의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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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여가 보행시간을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주당 약 

101분을 여가 목적으로 걸었고, 30~40대와 50대 이

상 그룹은 각각 평균 약 128분과 150분을 여가 목적

으로 걸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가를 위해 더 많

이 걷는 경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별 일일 여가 보행시간의 차이를 조사한 

Wang, Ettema and Helbich(2023)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청년층(18~44세)보다 평일 3.74분/일, 

주말 6.76분/일을 여가 목적으로 더 걸으며, 중장년층

(45~64세)보다는 평일 2.17분/일, 주말 1.64분/일을 

더 걷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여가 목적의 보행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준 본 연구와 유사하다.

연령대별 평균 여가 보행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도 유의한지 사후분석4)을 실시하였을 때는 20대 이하

와 50대 이상 그룹 간의 평균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대 이상은 20대 이하보다 

일주일간 여가를 목적으로 더 많이 걷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에 따라 여가 목적의 보행

활동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본 연구는 이를 고려

하여 연령대를 구분한 후 근린의 물리적 환경의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여가 보행시간의 연관성: 전체 

연령 및 연령대별 결과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여가 보행시간의 연관성에 대한 

전체 연령 및 연령대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거나 모형에 적합하지 

않은 4개의 변수(NDVI, 주거지역 면적 비율, 상업지역 

면적 비율, 교차로 밀도)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사

용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에서 2 사이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전체 연령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근린

의 물리적 환경에서 수변공원 및 근린공원까지의 거

리, 횡단보도 밀도가 보행시간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수변공원까지의 거리와 근린공원까지의 거리

는 주당 총 여가 보행시간과 부(−)의 연관성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변 및 근린공원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일주일 동안 여가를 목적

으로 걸은 시간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이전 연구들에

서 공원의 접근성이 보행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결과와 동일하며(이경환, 안건혁 2008; 이형숙, 

안준석, 전승훈 2011), 공원이 보행 증진에 있어 중요

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횡단보도 밀도는 주당 

총 여가 보행시간과 정(+)의 연관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동네일수록 여가 

목적으로 더 많이 걷는 것을 뜻한다. 횡단보도는 거리

의 연결성을 향상시켜 활발한 보행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부합한다(Ozbil, Gurleyen, 

Yesiltepe and Zunbuloglu 2019).

개인특성 변수에서는 거주기간만 유의미한 정(+)

4) Levene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140(≥0.05)로 나타나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므로, 등분산을 가정하고 그룹의 표본 수가 다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Scheffe 사후분석 방법을 선택하였음.

연령대 빈도

주당 총 여가 
보행시간 (분)

F-Value
Post hoc 

Test
(Scheffe)평균

표준
편차

20대 이하 (A1) 72 101.11 88.11

3.258* A1 < A3*30~40대 (A2) 65 128.46 110.74

50대 이상 (A3) 47 149.79 115.38

주: *p<0.05.

표 3 _ 연령그룹에 따른 주당 총 여가 보행시간의 

분산분석(ANOV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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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지역 주민의 거주기간이 오래

될수록 활발한 보행 및 신체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이전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조혜민, 이수기 2016a).

다음으로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여가 보행시간에 

대한 연관성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선택법으

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20대 이하에서는 대부분 변

수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횡단보도 밀도만 여가 보

행시간 증가와 연관성이 있었다. 다만, 모형의 설명력

은 매우 낮게 나타나 위의 결과를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30~40대의 경우 물리적 환경 변수 중 토지이용 혼

합도(LUM)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제외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여가 보행시간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지

에서 수변공원과 근린공원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을수록 여가 보행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횡단보도의 밀도가 높을수록 여가 보행시간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도로 밀도가 

높을수록 여가 보행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도로 밀도를 변수로 사용한 이전 연구들에서 도로 

밀도 증가는 보행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보행자 교통

사고 유발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이세영, 이

제승 2014; 이종선, 최혜민 2018). 높은 도로 밀도는 

자동차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므로 주민들의 여가 보

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특성에서는 거주기간만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여가 보행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그룹을 분석한 결과, 물리적 환경 변수

에서는 수변공원까지의 거리만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

되었다. 앞선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수변

공원까지 거리가 가까운 곳에 거주할수록 여가 보행

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20대 

이하 및 30~40대 연령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개

종속변수: 
주당 총 여가 보행시간1)

전체 연령 20대 이하 30~40대 50대 이상

Coef. Std. Err p-Value Coef. Std. Err p-Value Coef. Std. Err p-Value Coef. Std. Err p-Value

Intercept 6.196 0.650 0.000*** 4.058 0.221 0.000*** 7.741 1.192 0.000*** 7.003 0.732 0.000***

근린의 
물리적 
환경

수변공원까지의 
거리1) -0.157 0.056 0.006*** -0.184 0.092 0.049** -0.246 0.083 0.005***

근린공원까지의 
거리1) -0.121 0.066 0.067* -0.282 0.128 0.032**

토지이용 
혼합도(LUM)

-0.182 0.485 0.707

횡단보도 밀도 0.005 0.002 0.009*** 0.004 0.002 0.057* 0.007 0.003 0.011**

도로 밀도 -0.026 0.018 0.147 -0.061 0.026 0.025**

개인특성

성별(남자=1) -0.038 0.137 0.781

차량 소유 
(있음=1)

0.076 0.133 0.570

주택유형 
(아파트 = 1)

0.005 0.152 0.973 0.391 0.198 0.055*

거주기간 0.123 0.049 0.013** 0.161 0.090 0.079* 0.124 0.066 0.067*

R2 0.138 0.057 0.260 0.383

Adjusted R2 0.089 0.042 0.191 0.297

F-value 2.785*** 3.761* 3.785*** 4.467***

No. obs. 184 72 65 47

주: 1) 해당 변수는 로그 변환(log-transformed)하였음.
2) *p<0.1, **p<0.05, ***p<0.01.

표 4 _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전체 연령 및 연령대별 여가 보행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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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특성 변수인 주택유형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

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

해 여가 보행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지 형태를 갖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자보다 주중 여가통행 시간이 더 많

다는 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이남

휘, 최창규 2019). 그리고 거주기간 또한 50대 이상의 

여가 보행시간과 정(+)의 연관성이 있었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대 이하 그룹의 

모형 설명력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동네의 물리적 

환경 여건과 청년층의 여가 보행활동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30~40대와 50대 이상 그룹에서

는 공통적으로 수변공원까지의 거리가 유의미한 변수

로 나타나 수변공원은 여가 보행시간과 연관되는 중

요한 환경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주기간 역시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거주기간이 30대 이

상의 연령층에서 여가 보행시간과 정(+)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30~4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여가 보행시간과 연관되는 물리적 

환경 변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보행활동과 근린환경

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50대 이상

에서는 주택유형과 거주기간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

나 개인특성적 요인이 여가 보행시간과 연관성이 높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연령대에 따라서 여가 보행시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

도 다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대 이하, 30~40대, 

50대 이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후 여가 보행시간과 

근린의 물리적 환경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 및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대를 구분하여 주당 총 여가 보행시간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20대 이하(약 101분), 30~40대(약 128분), 50대 이상(약 

150분) 순으로 여가 보행시간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

으로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50대 이상 그룹이 

20대 이하 그룹보다 평균 여가 보행시간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로는 연령대별로 여가 보

행시간과 연관되는 물리적 환경 및 개인특성 요인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연령을 

포괄하여 분석할 경우 연령대별로 보행시간과 연관되

는 근린환경의 차이와 그 영향력을 간과했을 수도 있음

을 보여준다. 즉, 개인의 보행활동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는 연령대별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보행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근린환경 요소는 

연령대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보행인프라 개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20대 이하의 평균 여가 보행시간은 다른 연

령대에 비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이하의 회귀분석 결과는 모형의 설명력이 낮은 것으

로 미루어 보아 청년의 여가 보행활동은 근린의 물리

적 환경 여건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렵다. 청년의 경우 

신체적 제약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저강도 신체활동

인 보행보다 격렬한 신체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Hallal, Andersen, Bull and Guthold et al. 2012). 또한, 

청년의 경우 학업 및 취업 등 개인의 과업 수행을 위

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연령층과 

다른 생활방식 및 보행 행태를 보일 수 있다(노희경 

2022).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강

도별 신체활동을 구분하거나, 학업 및 직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근린환경 특성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30~4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가장 

많은 물리적 환경요인이 여가 보행시간과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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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녹지공간에 포함되는 수

변공원까지의 거리와 근린공원까지의 거리 모두 여가 

보행시간의 증진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연령대에서는 녹지공간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30~40대의 보행 증진을 위한 도시 정책으로는 녹지공

간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중심으로 하면서 다양한 물리

적 환경을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30~40대와 50대 이상 그룹에서는 수변공원

까지의 거리가 공통적으로 여가 보행시간과 연관성을 

가지는 요소로 도출되었다. 즉 근린에서 수변공원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보행활동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공원은 유형과 상관없이 여가 보

행 증진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

다(이경환, 안건혁 2008; 조혜민, 이수기 2016b; 이창

관, 이수기 2016). 그러나 수변공원은 일반적인 근린공

원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수변에 대한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과 근린공원에 비해 넓은 규모

로 여러 문화적 행사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송지

연, 박진아 2013). 이러한 수변공원은 폭넓은 연령층에

게 여가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변공원까지 다양한 

경로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근린의 가로 연결성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보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특성 중 거주기간도 공통적으

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은 사람들

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 오래 거주할수록 지

역에 대한 친숙함과 애착감이 형성되어 활발한 보행을 

장려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Liu, Kemperman and 

Timmermans 2021). 다만, 거주기간 변수의 경우 연령

이 높아질수록 변수의 변동성 역시 커지는 특성이 있

어 30대 이상 연령층에게만 거주기간이 여가 보행시간

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향후 실제 근린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근린에 대한 

애착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 변수를 포함하여 

개인특성의 조절효과를 제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50대 이상 그룹에서는 개인특성 중 거주기

간과 더불어 주택유형이 여가 보행시간과 정(+)의 연

관성이 있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응답자

가 여가 목적의 보행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단지 내 조경설계가 이루어진 아파트의 경우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갖추고 있어 여가 보행활동 증가와 연관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새롬, 양희진(2021)의 연구에 따르면, 아파

트와 달리 비교적 필지규모가 작은 다세대․다가구 주

택 등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은 공통적으로 

좁고 단절된 보행로, 불량한 노면 포장, 불법 주정차 

등이 보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

령자의 경우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보행

이 어렵고, 보행 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더욱 크게 체감

할 수 있다(진수인, 김은정 2022). 따라서 주택유형에 

따른 환경특성 차이가 고령자의 보행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

택과 같이 비아파트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동구를 사례로 진행한 연구

로 표본 수가 비교적 작고 개인특성 변수를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 결과

를 다양한 인구 그룹 및 지역에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주당 총 여가 보행시간은 설문조사 응답자가 자가 보

고한 보행시간으로 개인의 정확한 보행시간을 반영하

지 못한다. 추후 GPS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조사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본 

연구는 그간 국내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연령대별 보

행활동 차이에 집중하여, 연령대별로 여가 보행시간

과 관련이 있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무엇인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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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

령대별 보행 증진을 위한 근린의 물리적 환경 요인들

은 향후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보행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과제 및 정책 수립에 있어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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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제어: 근린의 물리적 환경, 여가 보행, 보행시간, 연령그룹, 대구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아양교 인근 근린지역을 대상

으로 하여 연령대에 따라 물리적 환경과 여가 보행시

간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당 총 여가 보행시간이며, 독립

변수로서 물리적 환경변수는 녹지공간, 토지이용, 교

통 네트워크 영역에서 9개 변수를 포함하고, 개인특

성 변수도 포함하였다. 물리적 환경 변수는 GIS 분석

을 통해 수집되었고, 개인특성 변수와 여가 보행시간

은 설문조사로 수집되었다. 분석방법으로 다중회귀

모형을 활용했으며, 연령대별 그룹은 20대 이하, 

30~40대, 5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여

가 보행시간은 30~40대 그룹에서는 수변공원까지

의 거리(−), 근린공원까지의 거리(−), 횡단보도 밀

도(+), 도로 밀도(−), 거주기간(+)과, 50대 이상의 

그룹에서는 수변공원까지의 거리(−), 주택유형(아파

트), 거주기간(+)과 유의미하게 연관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연령대별

로 물리적 환경과 여가 보행시간과의 연관성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